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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언 론

1. 신문

 1) 중앙 일간신문

언론은 신문이나 잡지,방송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보도나 의견 및 비판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는 한성순보(漢城旬報)로부터 시작되었다.한성순

보는 임오군란 후 1883년 10월 1일 일본에 수신사로 갔던 개화당 김옥균,박영효,서광범,

김만식 등이 만든 것으로 비록 관보(官報)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한국 최초의

신문이었고,이를 계기로 후일 민간신문이 속출하게 되어 시사논설로써 대중 계몽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이다.

1896년에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은 독립협회를 창설함과 동시에 그 해 4월 7일에 독립

신물을 창간 발행하였다.제호로부터 기사 전부에 이르기까지 순 한글판 및 영문판으로

하여 발간하였다.이를 계기로 많은 민간신문이 출현하게 되었다.1920년 3월 6일 조선

일보가,4월 1일에 동아일보가 창간되어 민족의 대변지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였다.

보령시에 신문이 보급되고 신문 지국이 설치되기는 1920년 조선일보 지국과 동아일보

지국이 처음이었으나 오늘날의 지국과 같은 활동은 없었고 오히려 잦은 정간과 교통의

불편으로 본사에서 직접 구독자의 신청을 받아 우송하는 경우가 많았다.일제 말기에는

지국에서 우송하는 방법을 택하여 신문이 발간된 지 3~4일이 지난 후에야 받아보는

불편도 뒤따랐다.

8·15해방 전까지 보령지역에 배달된 신문으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비롯하여

일본어판인 경성일보(조선총독부 기관지),한글판인 매일신문 그리고 조선상공업신문,

대전에서 발행하는 중선일보(中鮮日報)등이 있었다.

1920년대 대천지역의 신문구독 상황은 동아일보 50-60부,조선일보 30-50부,매일신문

60-80부 정도였다고 한다.당시의 인구는 보령지역의 각 면이 비슷하였고,웅천과

청라면의 인구가 대천면보다 많았으므로 타 지역에서도 비슷하거나 좀 적게 구독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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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측된다.

1945년 해방 이후 신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져 중앙 또는 지방에서 발간되는

신문의 지국 설치도 일제 시대보다 훨씬 활발하였으나 당시 발간되는 신문의 수명이

짧은 경우가 많아 지국들이 희생을 치르는 등 폐해도 적지 않았다.

6·25동란이 지나고 사회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자 사회 각 분야별로 전문화가 이루어

지면서 각 신문사에서도 지방 보급망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보령지방에도 안정된

신문지국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한편 당시만 해도 지방에는 별도의 취재기자가 없었

으므로 지국장들이 기사 취재까지 맡았으며 어떤 면에서는 신문보급보다도 오히려

기사 취재에 더 열을 올렸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국장들의 활동이 대단하였고

이를 빙자한 사이비 기자의 출현 등 사회적인 물의가 빚어지기도 하였다.

당시 보령군에서도 문화공보실을 두고 정부 시책의 홍보와 함께 언론기관과의 협조를

취하게 하였다.

1963년에는 각 신문사에서 처음으로 지방취재기자 제도를 두어 신문에 지방판을 만

들고 그 기사를 전담 취재케 하여 신문보급 업무와 기사취재 업무가 지방에서도 구분

되었다.그러나 지방 주재기자 제도의 초창기에는 홍성에 기자가 주재하면서 홍성,예산,

서산,보령,청양,서천 등 충남의 서부지역을 취재토록 하다가 차츰 각 군에 기자를

주재시키게 되었다.그리고 사회가 발달하고 신문구독율이 높아져 신문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극대화되면서 많은 신문사들이 흥망을 계속하는 가운데 취재와 보도에 열띤

각축을 벌이면서 지역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큰 몫을 담당하여 왔다.

1980년 이후 제 5공화국의 출범은 우리 언론 발달에 일대 제약을 가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언론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다는 구실 하에 많은 언론기관들을

통폐합,중앙 단위에 몇 개 신문 그리고 각 지방 단위에 1개씩의 신문사만을 운영토록

하여 자유경쟁 체제하의 언론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난을 겪었다.

그러나 1988년 제 6공화국의 출범으로 인하여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가 추진되면서

언론분야에도 민주화의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어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문의 재창간을

비롯한 수많은 신문들이 쏟아져 나와 신문의 홍수를 이루게 되었다.

1990년대 보령지역에 지사를 설치한 신문사는 대전일보,중도일보,대전매일을 비롯하여

충청일보,충남일보 등 6개 지방 신문사를 위시하여 조선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한국일보,

중앙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세계일보 등 8개 중앙 신문사의 지국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내외경제신문,제일경제신문,한국경제신문,매일경제신문,서울경제신문,한계레

신문,스포츠서울,일간스포츠,스포츠조선 등 많은 일간신문을 비롯하여 여러 주간신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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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조선 동아 경향 한국 서울 대한 각 기타

대 천 413 85 68 74 49 47 23 58 9

주 포 82 56 3 2 3 18

오 천 89 63 2 1 4 1 18

천 북 109 26 17 1 14 37 14

청 소 151 11 5 3 68 47 17

청 라 118 22 3 68 2 1 21 1

남 포 102 52 5 20 25

웅 천 253 56 1 24 101 24 2 30 15

주 산 139 63 35 12 6 1 21 1

미 산 76 21 3 21 3 2 1 23 2

계 1,531 455 102 229 258 187 27 245 28

보급되었다.2008년 현재 보령지방에는 대부분의 중앙 일간신문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

분 지국만 설치되어 있고,상주 기자는 두지 않고 있다.현재 상주 기자를 두고 있는

중앙지는 전국매일(이건영)과 신아일보(박상진)이다.

1963년의 신문 구독현황

(1963년 12월 31일 현재,보령군 통계연보)

 2) 지방 일간신문

1987년 6월항쟁 이후 언론자유가 크게 신장되면서 이후 이른바 ‘1도(道)1사(社)’

정책이 폐기돼 지방 일간신문의 복간과 창간이 이뤄진 데 이어 2005년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이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신문사 설립시

시설기준(윤전기)이 대폭 완화되면서 지역 일간신문의 창간이 붐을 이루게 된다.

2008년 현재 보령지역에서 취재활동과 함께 보급되고 있는 지방 일간신문은 10여 개로

대부분 대전·충남,충북을 취재권역으로 하고 있고,보령지역에도 주재기자를 두고 있다.

각 신문사의 현황과 상주 취재기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각 신문 현황

① 충남 지역 신문의 태동

충남에서는 1911년 8월 11일 일본인 가와지마(川島)가 발행하던 중선일보(中鮮日報)가

간행되었다.이 신문은 민간지라는 탈을 쓰고,관보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1945년

해방이 되기까지 일본인이 말하는 소위 대동아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온갖 만행과

악필을 총동원하다가 패망과 더불어 사라지고 말았다.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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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일보의 간부급으로 있던 곽철수(郭喆洙)등이 일제하에 숨겨두었던 한글 활자를

가져다 동방신문(東邦新聞)을 발행하였다.이 신문은 1950년 6·25동란 때 사옥이 폭격으로

소실되어 폐간되고,1949년 12월 1일 권서정(權瑞鼎)에 의하여 대전시 선화동에서 호서

신문(주간)이 발행되었으나 이것 역시 6·25동란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뿐만 아니라

1948년에 대전시 정동에 자리잡았던 충청매일신문도 동방신문과 함께 유일한 지방지로서

보급 확장에 힘썼으나 사세확장도 보지 못한 채,6·25동란으로 소실되어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② 대전일보

6·25동란으로 한때 중단되었던 충남의 언론은 9·28수복 후 전시속보(戰時速報)로

비라형의 신문을 발행했는데 후일의 대전일보이다.그후 발전을 거듭하다가 1974년 5월

24일부터 신문사를 1도 1사로 정비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당시 쌍벽을 이루던

중도일보와 통합이 되고 제호를 충남일보로 바꾸었다.1978년 1월 1일을 기하여 다시

대전일보로 환원하였다.

2008년 10월 29일 현재 18198호를 24면으로 발행하였다.보령지역에는 ‘보령지사’를

두고 있다.

〈대전일보 연혁〉

1950.08.27 전시속보판 발간

1950.11.11 공보부 정식등록 타블로이드 2면 발행

1951.09.12 주식회사 대전일보사 출범

1973.05.25 중도일보 매수통합

1996.10.01 제호 한글 대전일보로 변경,가로쓰기 전지면 확대

1999.11.01 제호 한문 대전일보로 환원

2003.08.23 대전 서구 갈마동 274-7신사옥 이전

2005.11.15 충남취재본부 확대개편(천안,아산 지사 통합)

③ 중도일보

중도일보는 대전일보와 함께 창간되었는데 1951년 사장에 이웅렬,부사장에 송영헌,

편집국장에 추식 등이 취임했다.당초에는 중도매일로 발간하다가 중도일보로 바꾸어

여러 차례 시설의 증설과 기구를 확대하여 지방신문으로서 면모를 갖추어 발행되어

오다가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1973년 3월 5일을 기해 대전일보와 통합하여 충남일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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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게 되었다.그후 6공화국에 이르러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자 속간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008년 10월 29일 현재 10,354호를 발행하였으며(24면),보령지방에는 ‘보령지사’를

두고 있다.

〈중도일보 연혁〉

1950.07.01중도일보 제호 공보부 등록(제39호)

1951.08.24중도일보 창간호 발간

1972.05.243공화국 유신체제하의 '1道1社'제도에 의행 강제 폐간

1973.05.18~ 1987.12단절기간

1988.09.0115년의 단절을 딛고 속간호(사령 제7071호)발행

2003.09.08중도일보 제호 재발행(발행·편집·인쇄 김원식 사장)

2003.09.23신사옥 이전(대전시 중구 오류동 187-11지하 1층,지상 5층)

④ 충청투데이

1990년 4월 30일 대전시 가장동에서 ‘대전매일신문’창간호를 발간하였다.2001년 11월

16일 ‘충청투데이’로 법인을 전환하고,2005년 1월 1일부터 신문 제호를 ‘충청투데이’로

변경하고,충북지역까지 취재망을 확대하였다.2006년도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일간지로 선정되었다.2008년 10월 29일 5555호를 24면으로 발행하였다.보령시에는

충남 서부본부(당진)산하에 보령지사를 두고 있다.

⑤ 중앙매일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에 본사가 있고,충청권(대전,충남,충북)을 취재 권역으로

하는 신문이다.2006년에 창간되어 2008년 10월 29일 현재 688호가 발행되었다.보령지

역에는 ‘보령지사’가 설치되어 있다.

⑥ 충청신문

대전,충남,충북을 취재권역으로 하는 신문이다.대전시 서구 용문동에 본사가 있고,

보령지역에는 ‘보령본부’가 있다.2008년 10월 29일 현재 675호를 16면으로 발행하였다.

⑦ 충청일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본사를 두고 충청권(충북,충남,대전)을 취재 권역으로

하는 신문이다.1946년 3월 1일 국민일보로 출발,두 번의 제호 변경으로 충청일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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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2008년 10월 29일 현재 18,605호를 20면으로 발행하였다.

보령지역에는 ‘보령지사’를 두었다.

⑧ 충남일보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에 본사를 두고 충청권(대전,충남,충북)을 취재 권역으로 하는

신문이다.2008년 10월 29일 현재 3,229호를 20면으로 발행하였다.

보령에는 ‘보령지사’를 두었다.

⑨ 충청매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본사를 두고 충청권(충북,충남,대전)을 취재 권역으로

하는 신문이다.1999년 11월 1일 창간하여 2008년 10월 29일 현재 2,428호 16면을 발행

하였다.

⑩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에 본사를 두고 충청권(대전,충남,충북)을 취재 권역으로 하는

신문이다.2006년에 창간되어 2008년 10월 29일 현재 507호를 16면으로 발행하였다.

⑪ 충청타임즈

2005년 8월 15일 창간된 충청권(대전,충남,충북)을 취재 권역으로 하는 신문이다.

처음에는 ‘새충청신문’으로 발행하다가 2007년 ‘충청타임즈’로 제호를 바꾸었다.2008년

10월 29일 820호를 20면으로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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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성명 직위 언론사 성명 직위

대전일보 최의성 차장 중도일보 오광연 차장

충청투데이 김성윤 국장 중앙매일 황규출 부장

충청신문 손유덕 부장 충청일보 김병철 기자

충남일보 장영선 차장 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대전투데이 오종진 기자

신문사명 지국장 비고 신문사명 지국장 비고

조선일보

최상민

한겨레신문 신숙인

경향신문 대전일보 한상진

국민일보 중도일보 이재구

매일경제 전국매일 김재범

한국경제 충청신문 최영삼 본부장

동아일보 김민환 충남일보 최병기

서울신문 강상근 신아일보 이찬구 본부장

한국일보 김상옥 충청매일 송정순

중앙일보 최상현

  (2)보령시 주재 언론인, 지국 현황

지방일간지
(2008.10.6현재)

신문사 지국 현황

 3) 지역 주간신문

1980년대 말 시군 단위의 지방신문이 발간되는 붐이 일어나 보령지방에도 여러 주간

신문이 발간되고 경영이 어려워 폐간되기도 하였다.1980년대 말에 창간된 보령지방의

신문은 대보신문,대천신문,한내신보,보령신문(1994)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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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과 보령의 첫 글자를 따서 이름을 정한 대보신문은 발행인이 황영주로 1989년 5월

22일 창간되었고,매주 7000-10000부까지 발행하여 보령뿐만 아니라 출향인사들에게까지

배포하였다.뒤에 이름을 보령신문으로 고쳐(1995년쯤)2008년 초까지 발간되었으나

경영난으로 휴간 중에 있다.대보신문과 보령신문의 역대 사장은 오찬규,임홍빈,이익호,

황의식이었다.다른 신문은 경영난으로 모두 폐간하였다.

2008년 10월 현재 보령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은 보령시민신문,주간보령,시사

보령이다.

보령시민신문은 1996년 창간하여 주간으로 매주 8면을 발행한다.2008년 10월 27일

현재 575호를 발행하였다.역대 발행인은 송두석,류근평,김종진(현)이다.

주간보령은 2007년에 창간하여 주간으로 매주 12면을 발행한다.2008년 10월 27일

현재 75호를 발행하였다.발행인은 강철호이다.

시사보령은 2008년 9월 창간하여 주간으로 매주 12면을 발행한다.발행인은 김광태이다.

 4) 인터넷 신문

21세기에 접어들면서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신문이 창간

되는 등 언론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언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언론사

설립의 제한이 대폭 완화되었고,IT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신문·방송 등 매체간의

경계가 허물어졌으며,언론사에 의해 독점돼 온 여론형성 기능도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1인 미디어시대’가 도래하는 등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언론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던 보도나 정보가 언론 소비자들의 관점

에서 평가되는 이른바 ‘쌍방향 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이에따라 지역 언론사들은 자체



제7편 문화 예술⦁505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언론 소비자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가 하면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실시간 보도나 동영상 서비스까지 제공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2008년 현재 보령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는 디트뉴스24,충남영상뉴스,

IN-news등 3개이며,주간신문에서 운영하는 BBC인터넷방송과 시사보령도 인터넷판을

운영 중이다.이들 인터넷 매체는 보령지역의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장점과

함께 보도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댓글을 운영하면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특히,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기존 활자매체와의 차별화도 시도하고

있으나,장비나 기술인력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디트뉴스24(발행인 김중규)는 2001년 8월 (사)대전언론문화연구원에서 창간한 인터넷

신문으로 대전·충남권을 중심으로 지역정가 소식을 비롯해 행정⋅사회⋅문화⋅스포츠⋅

언론계 동향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보령지역에는 2004년부터 정해준⋅이상우 기자 등이

주재하고 있다.

충남영상뉴스(발행인 김봉덕)는 인터넷 기반의 영상뉴스라는 뉴미디어를 표방하면서

2006년 7월 창간했다.충남영상뉴스는 홍성에 본사를 두고 있고,내포지역을 중심으로

정치⋅행정⋅사회⋅교육 등 지역소식을 전달하고 있다.보령지역에는 김봉덕⋅김윤경

기자 등이 주재하고 있다.

IN-news(발행인 양회대)는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정보와 지역소식을 전달하고 있으

며,2008년 4월 창간했다.IN-news는 동영상을 기반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보령

지역뿐 아니라 서울·인천 등 다른 지역과 해외소식까지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보령

지역에는 이태영 기자가 주재하고 있다.

이밖에도,주간신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BBC인터넷방송(2008년 2월,발행인 강철호)과

시사보령(2008년 9월,발행인 김광태)도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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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 

 1) 방송의 발전

우리나라에서 방송이 시작된 것은 1927년 2월 16일이었다.이른바 사단법인 경성방송국이

호출부호 JODK,출력 1㎾의 소규모 방송시설을 갖추고 전파를 발사한 데서 비롯되었다.

개국 당시의 방송은 우리말과 일본어를 혼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은 일본어 뉴스와 일용

품의 시세,일기예보 등 극히 단조로운 공지방송에다가 음악 정도였다.

이후 해방 당년까지 약 10년 간에 걸쳐서 지방방송국을 설치함으로써 방송망 계획을

완성하였다.그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모든 방송을 전쟁목적 수행에 동원하

였고,해방과 함께 식민지 방송은 막을 내렸다.이로써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맞아 참된 우리 방송은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미 군정청에 의해서 운영되던 우리 방송은

정부수립과 함께 방송 국영화에 따라 공보처 산하에 들어가면서 이때부터 중앙방송국을

포함한 전국 16개 국영방송망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한편 한국 방송의 부호가

‘HL’로 배정되고 1947년 11월 1일을 기하여 호출부호를 정식으로 방송하기 시작하였다.

6·25사변은 한국방송의 기틀을 무너뜨려 부산과 대구를 제외한 8개국의 시설이 파괴되고

소실되었으나 수복후 복구되고 1954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방송인 기독교방송이 탄생

하였다.이는 민간상업 방송의 가능성을 보여준 점에서 우리 방송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5·16은 우리 방송을 약진의 단계로 끌어올린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민간 상업방송이

본격화된 것도 이 시기이며 1961년 KBS-TV개국을 비롯하여 1964년에는 최초의 민영

TV인 「동양TV」가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 개국하였고,1969년에는 MBC-TV가 등장

하는 등 TV방송이 본궤도에 오른 것도 이 시기이다.

중파방송과 단파방송 뿐 아니라 FM방송이 출현한 것도 이때이며,방송법이 제정

공포된 것도 1964년의 일이다.방송 기술면에서도 인공위성 INTELSAT의 중계를 성공

시켰고 금산 위성통신지구국의 개통은 우리나라 전파통신사상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또한 1980년대 초부터 칼라 TV시대가 열렸다.

충청남도에는 지방방송국으로 KBS대전방송국과 MBC대전방송국,TJB가 있다.KBS

대전방송국은 1941년 4월 대전시 목동에 방송국을 세우고 1943년 7월 15일 주파수

880KHZ,출력 50W로 일제전쟁방송을 해왔다.해방 후,1948년에 출력이 500W로 증강

되었으며,1950년 공보처 대전방송국으로 정식 발족하면서 호출부호도 HLKI로 정하여

졌다.1950년 6월 27일부터 6.25사변으로 임시 중앙방송국의 역할도 하였으나 공산군의

침입으로 다시 기계 일체를 철수시켰다.



제7편 문화 예술⦁507

1961년 10월 2일 공보부 대전방송국으로 개칭되고,이듬해 1월 현재의 대흥동으로

이전하여 목동 시설은 완전한 송신소로 독립하게 되었다.1966년 지방 TV중계소 설치

계획에 따라 식장산 TV중계소가 개소되어 CH4,출력 1㎾로 이 고장에서 처음으로 TV

전파를 발사하게 되었다.1968년 7월 24일 문화공보부 대전방송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라디오 중계소는 1965년 8월 5일 홍성중계소가 출력 1㎾,주파수 540KHZ로 개소되고,

1971년 4월 23일에는 부여중계소가 주파수 930KHZ,출력 10㎾로 첫 전파를 발사하였다.

1973년 3월 1일 한국방송공사 대전방송국으로 발족하였다.

대전문화방송국은 한국문화방송의 직할국으로 1964년 9월 26일 호출부호 HLCQ,주파수

중파 580KHZ,출력 1㎾로 라디오 정규방송을 시작하였다.충남에서는 유일한 민간상업방송

으로 발족한 대전문화방송은 KBS와 함께 관민이 공존하는 새로운 충남방송사의 첫 장을

열어 놓았다 하겠으며,도민의 비상한 관심 속에서 충남북 일원을 가청지역으로 특히 지역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활력소를 불어넣었다.개국 당시에는 전방송시간의 17%에 불과한

로컬프로만을 운영하였으나 1965년 4월 10일 KBS와의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파수를

580에서 1110KHZ로 변경하였으며,아울러 방송시간도 하루 19시간으로 연장하였다.

1969년 6월 15일 TV무선국 허가신청으로 시작된 대전 텔레비젼 방송 주식회사는

1971년 4월 24일 호출부호 HLAZ,CH8,영상출력 500W로 TV개국식을 거행하고 첫

전파를 발사하였다.1971년 9월 30일에는 MBC대전국(라디오)를 인수하여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로 통합 발족하였다.우리 지역의 방송관련 시설로는 1976년 주산면 금암리에

설치된 무인 TV방송중계탑과 옥마산의 방송통신중계시설 등이 있다.

옥마산의 방송통신중계시설(KT대전네트워크서비스센터)은 1980년에 공군에서 군용

시설로 건설하였던 것을 한국통신공사에서 인수하여 국가 무선망으로 사용하고 있다.

섬지역의 전화 등 모든 전화 중계,TV중계 등을 하고 있다.1986년 KBS1,2,3TV의

중계를 시작하였고,이어 민영TV도 중계하였다.이 시설로 인하여 보령지역에서도 TV를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옥마산 시설이 있기 전,보령 남부지역의 TV수신은

전주방송국의 모악산 중계시설에 의존하였다.

 2) 방송 수신장치(라디오, TV)의 보급 과정

  (1) 라디오, TV 보급

방송국이 설치되고,질좋은 방송을 송출하여도 수신 시설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방송을 송출한 것은 1927년이라고 하나,보령지방에서 수신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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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라디오 TV 총가구수 보급률(%)

1963 1,667 1,667 - 22,249 7.5

1969 7,039 7,039 - 24,391 28.8

1970 12,435 12,381 54 26,101 47.6

1971 14,239 13,971 268 25,360 56.1

1972 16,482 15,982 500 25,741 64.0

1973 22,018 20,722 1,296 25,567 86.1

1974 24,001 22,310 1,691 25,696 93.4

1975 24,753 22,180 2,573 28,378 97.2

1976 29,608 25,008 4,600 27,667 107.0

1977 33,037 26,350 6,687 27,729 119.1

계 대천 주포 오천 천북 청소 청라 남포 웅천 주산 미산

1296 857 52 12 8 55 27 151 70 38 26

없었을 것으로 본다.보령지방에서 전파가 수신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신 장치인

라디오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령지방의 라디오 숫자에 관한 최초의 통계는 1963년도 통계이다.당시 보령시

22,249가구 중 1,667가구가 라디오를 가지고 있어 보급률이 7.5%에 불과하였다.

일제시대 말기나 해방 당시에는 1% 미만의 가정이 라디오를 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 해방 당시에 마을 당 1가구 정도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1960년대 이후 라디오 보급은 급증하여 1970년대 중반에는 거의 모든 가구에 라디오가

보급되었다.

보령지방의 TV방송의 시작은 1969년부터이다.당시 보령시 지역은 난시청지역이라

개인적으로는 TV전파를 수신할 수가 없었다.대천문화사에서 1969년 1년간의 노력 끝에

봉황산에서 수신점을 찾아 유선중계하여 ‘용궁다방’에 처음으로 TV가 설치되었다.그러

다가 1972년경부터 서울 KBS의 CH9와 광주 KBS의 CH9가 혼선되어 무선안테나 방식

으로 중계하였는데 전파감시국에서 불법적인 무선전파 발사를 중단하라고 하여 1972년에

사업을 중단하였다.1977년 5월부터 봉황산 너머의 차폐된 곳에서 다시 수신점을 찾아

중계하였다.

오늘날에는 옥마산의 방송중계시설 때문에 유선이 없어도 잘 나오지만,그래도 화면이

선명하지 않고 여러 채널을 선호하여 유선망을 설치하여 TV를 시청하는 가정이 많다.

라디오 TV 현황
(보령군 통계연보 1974,1978)

1973년 읍면별 TV 보유현황
(보령군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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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체수 스피커 시설

계 공설 사설 계 공설 사설

1962 25 6 19 5,527 621 4,900

1963 25 6 19 5,521 621 4,900

1964 25 10 15 6,653 678 5,675

1965 23 9 14 7,347 664 6,683

  (2) 1960년대의 유선방송사업

1960년대 이전에는 한 마을에 라디오를 보유한 가구가 한두 집뿐이어서 주민들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유행가나 연속극 등을 들을 수도 없었다.이런 문제점을 해결

하고,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정부 방송인 KBS를 듣게 하기 위하여 5.16이후

정부에서 스피커를 설치하여 주거나,정부의 권장에 의해 사설업자가 각 지방에서 유선

방송을 실시하였다.

유선방송은 업자가 앰프를 설치하여 서울 KBS라디오를 받아 각 가정에 보내고,각

가정에서는 8인치 마그네틱 스피커를 설치하고 청취하는 것이었다.각 가정에서는 방송의

선택권이 없고 업자가 송출하는 KBS방송만 들어야 했다.

당시의 선로는 군에서 사용하다가 폐기되어 불하한 전화선을 이용하고 일부는 일반

철선을 이용하였다.전주는 전화선 전주,한전 전주,살아있는 나무 등을 이용하였고

부득이한 경우 나무로 전주를 세우기도 하였다.

스피커 청취료는 처음 시설을 할 때 옥내 설치비 약간을 부담하고 월 300원씩 부담

하였다.

현금으로 내지 못하는 농촌의 경우는 가을에 벼 2말,여름에 보리 1말을 부담하였다.

유선방송은 5.16이후 1962년쯤 시작하여 1966년에는 각 읍면에 걸쳐 23업체 10,656

가구에서 청취하다가 트랜지스터 라디오의 보급과 함께 감소하여 1972년쯤 없어졌다.

대천지방에는 1960년 2월 7일 박민환(朴民煥)이 대천문화사(출력 360W)로 허가를

얻어 사업을 시작하였고 1962년 임창재(任昌宰)가 인수하여 사업을 계속하였다.

대천문화사에서 나간 유선방송망은 아래와 같다.

① 신대리-관창리 ② 주교리-은포리 ③ 구시-궁촌-내항리

④ 명천(흥덕굴) ⑤ 죽정리-화산리 ⑥ 동대리-명천리

남곡동과 요암 신흑동은 대천에서 원거리여서 기술적으로 스피커를 설치하지 못하였다.

대천문화사는 1972년에 스피커 사업을 폐업하고 TV중계업으로 전업하게 되었다.

유선방송 현황
(보령군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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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23 9 14 10,656 4,770 5,886

1967 17 6 11 9,694 6,035 3,659

1968 12 2 10 6,856 2,987 3,869

1969 10 1 9 5,584 305 5,279

1970 8 - 8 5,078 - 5,078

1971 7 - 7 4,572 - 4,572

1972 4 - 4 2,328 - 2,328

1973 - - - - - -

구분
업체수 스피카 설치수

계 공설 사설 계 공설 사설

대 천 1 1 1,300 1,300

주 포 2 1 1 477 190 287

오 천 5 5 281 281

천 북 1 1 419 419

청 소 1 1 420 420

청 라 3 1 2 462 50 412

남 포 5 1 4 1,261 93 1,168

웅 천 1 1 1,200 1,200

주 산 1 1 985 985

미 산 3 1 2 542 50 492

계 23 9 14 7,347 664 6,683

읍면별 스피커 현황
(1965)

(3)현재의 유선방송사업

1960년대 KBS라디오 방송을 스피커로 내보내던 유선방송이 1970년대에 소멸되었고,

1970년대에 TV를 중계하는 유선방송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디오와 달리 TV는 가시청

지역이 좁아 중계시설이 없는 보령지방에서 시청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집집마다 높은 안테나를 세우고도 KBS만 간신히 볼 수 있었다.그래서 TV수신시설을

하고,유선으로 중계하는 유선방송업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유선방송에 가입하면

여러 채널을 선명한 화면으로 볼 수 있어 대부분이 유선방송에 가입하게 되었다.

보령지역에서는 2008년 현재 대천,웅천,성주,청라,신흑동 등지에서 유선방송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2002년에는 공주에 본사를 둔 (주)한국케이블 TV충청방송이 들어와 영업을

시작하여 천북면과 오천면을 제외한 보령시 전역에서 13,000여 가입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전파는 공주에서 수신하여 보령까지 케이블로 연결하여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다.보령에는 서부센터를 두고 운영하는데 보령,부여,서천 지역을 관리하며 직원은

19명이다.




